
제약․바이오 영업실적 전망치 개선

코스피의 방향성이 없는 현재와 같은 구간에서는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한 보수적인 투자전략이 바람

직하다고 동양증권이 7월10일 주장했다.

조병현 연구원은 “6월 이후 현재까지 각 업종지수의 코스피 대비 일평균 초과수익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

위험조정 후 수익률(샤프지수)을 계산해보면, 전기가스 및 의약품 기계, 통신 업종이 상위에 위치한다”고 지적

했다.

또 “국내 상장기업들의 영업실적 전망치가 최근 하락하는 추세지만, 제약ㆍ바이오 업종의 영업실적 전망치

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어 제약업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특히, 제약ㆍ바이오업종은 2/4분기뿐 아니라 3/4분기와 4/4분기 영업실적 전망치도 함께 개선되는 흐름을 보

이고 있어 더욱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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